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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문화 콘텐츠 리부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오프 브로드웨이를 통한 브로드웨이 성공 신화를 쓴 <캐리>

는 뮤지컬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될 수 있는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 올려지

지 않은 작품이지만, 이 작품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는 유튜브 채널이나 국제 공연

예술 전문지를 통해 한국에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뮤지컬 <캐리> 대본은 드라마의 극적 소재로서 학교 

폭력, 가족간의 소통의 부재, 극단적인 종교 심취만이 아닌 오늘날 사회문제를 뮤지컬을 통해 해석하고자 

하는 이론서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게한다. 오늘날 STEAM을 활용한 스마트러닝이 다양한 교육 방법에 도

입되면서 학생들은 스마트폰, 아이패드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시대 정보와 기술 

습득을 위한 속도감있는 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STEAM 교육에 감정(Emotion)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 네트웍크를 통한 소통은 유대감보다 가상 현실을 통해 현실에서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와 

소외감을 경험하게 한다. 뮤지컬 <캐리>를 통해 해석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고, 뮤지컬 작품을 

통한 사회문제를 진단해본다.

■ 중심어 :∣STEAM∣브로드웨이뮤지컬∣캐리∣청소년문제∣소셜미디어∣

Abstract

The reason to research the musical <CARRIE> is it has a lot of useful things for the various 

studies department not only Korea Musical Theatre own although it has been a successful 

musical theater on the Off-Broadway by Reboot culture era. Even though <CARRIE> does not 

release on Korea, the popular of the show and powerful results of environments have delivered 

through the international magazines and Youtube channels to Korea. To study of Musical 

<CARRIE> will be lead us to the world which adopted to the social problems as the youth school 

violence, family communication hurdle, and religion missing by script not only the musical drama 

but the interpretation for Teen-agers social problem. There are many kinds of Neo educations 

are proved by smart learning as STEAM. The students who have been studied with the 

smartphone, I-pad, personal computer, or laptop as smart tools for class are familliar as feedback 

processing speedly. It would make them learn the skill for their knowledge of a digital age, but 

it should not let them how to understand other people's emotion as real although STEAM has 

emtion part. Besides they have communicated on the social network not the ordinary man but 

the special ego by themselves, as mention or retweet as like their amusements and make the 

gossip group. This study would show the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Teen-agers Social 

Problem and who is the victims today's juvenile problems though the musical <CARRIE> based 

on Jim Taulli's dir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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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 날 브로드웨이는 <롹 어브 에이지>, <북 어브 

몰몬>과 이야기 하기 쉬운 스토리를 원하고 있다. 심

각하거나 무게감이 있는 시사성이 있는 주제는  마치 

커다란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야하는 

시대가 되버렸다고 뮤지컬<캐리>의 작가 로렌스 코헨

은 뮤지컬 <캐리> 대본 서두에  작가 서평을 두드러

지게 묘사하며 오늘날 브로드웨이의 상업성에 치우친 

작품 소재 선택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한다. 과거의

 <미스 사이공>이나 <스프링어웨이크닝>과 같이 현

실의 비극적인 실상을 뮤지컬 무대와 극 중 드라마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작품들을 거의 찾기 어려워졌

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오늘 날 흐름 가운데 뮤

지컬<캐리>는 가정과 학교 전반에 걸쳐 감추어져 있

던 비극적의 실체를  일상적인 것으로 드러내고자 했

다. 타임 매거진의 리차드잭린은 <캐리> 핵심이 바로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이면의 실체를 보이고자 한 것이

라고 평한다[1].

스테븐 킹(Stenphen King)의 <캐리(Carrie)>는

 1974년 소설로 첫 발표된 이래, 브라이언 드 팔마

(Brian de Palma)에 의해 1976년 영화로 제작되어 책과 

영화에서 모두 흥행에 성공하며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

가 전해지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로열 세익스피어 컴

처니가 <레미제라블> 이후 공을 들인 작품으로 <캐

리>를 선정한다. 스미븐 킹의 소설을 각색해 영화에 참

여한 로렌스 D. 코헨이 뮤지컬 대본을 맡고, 가사는 딘 

피치포드, 음악은 뮤지컬 <패임>으로 유명한 마이클 

고어가 담당했다. 하지만 탄탄한 스토리와 팬층을 확보

했던 <캐리>는 1988년 뮤지컬로 제작되어 세상을 마

주하자마자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몇 회 공연

되지 못하고 엄청난 손해만 남긴 채 사라져야했던 비운

의 작품은  어두운 주제와 예상 가능한 음악의 흐름 가

운데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작품이 되었고 그렇게 뮤지컬

 <캐리>는 화려한 소설과 영화의 흥행에 반하여 어두

운 그늘과 같은 그림자처럼 원소스멀티유즈(OSMU)의 

부정적 사례의 암담한 예시속에나 등장하곤 했다. 뮤지

컬 <캐리>는  작품성으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흥행으

로 인정받지 못한 작품으로 상업예술의 꽃이 되는 뮤지

컬 현장에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2 오프브로드웨이(off-Broadaway)에서 

뮤지컬 <캐리>는 기존의 작품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모습으로 변신[2]하여 

그 이름을 드높인다. 그리고 그 변신은 완벽했다. 리메

이크(Re-Make)가 아닌 21세기 리부트(Re-Boot) 문화 

흐름을 그들의 프로세싱으로 보여주면서 뮤지컬<캐

리>팀이 결코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증명한다.  실제로 1988버전 뮤지컬 <캐리>와  2012

버전은 연출 의도와 형식을 비롯한 대본뿐만 아니라 악

보도 다르다. 하지만 이 두 버전의 작품은 완전히 다르

면서 동시에 같은 뮤지컬<캐리>로 많은 평론가와 관객

의 환호속에 성공적인 뮤지컬 작품으로 인정받고 2012

년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공연되거나 번역되지 않은 작품이

고, 유일하게 한국 대표 뮤지컬 전문지인 <더 뮤지컬> 

2015년6월호 특별 기고란에 뮤지컬 <캐리>에 관한 소

개가 있지만, 그 명성에 비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작품이다. 그러나 뮤지컬 <캐리>는 앞에서 거론한 드

라마틱한 뮤지컬 성공 신화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논

의될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초기 작품과 리부트 작품 

비교 연구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허울속, 비뚤어진 사

랑으로 인한 가정과 학교 폭력의 실체는 작품 분석을 

통해 향후 공연예술 연기분야 뮤지컬<캐리> 캐릭터 

연구를 비롯하여, 학교 폭력 피해자와 피의자 치료를 

위한 문화 콘텐츠 제공 및 뮤지컬을 통한 청소년 심리 

연구 등, 문학에서 파생된 멀티 유즈 콘텐츠로 향후 다

양한 관점에서 연구, 발전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뮤지컬<캐리>의 선행 연구로 

가치를 갖는다.

Ⅱ. 본 론

밝고 신나게 춤추는 모습이 일반적인 뮤지컬이라는 

장르라 하여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귀신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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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을 위협하는 것은 이

제 더 이상 새로운 모습만은 아니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 <오페라 유령>, <지킬앤 하이드>, <쓰릴미>,

<셜록홈즈>와 같은 스릴러와 추리물은 뮤지컬에서 친

숙하고도 인기 있는 소재거리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캐리>처럼 인간 심리를 소재로 삼고, 게다가 공포 

영화로 흥행을 거뒀던 무대 연출 작품에서 공포 분위기

를 조성해야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캐리>

는 ‘뭔가 끔찍한 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기

저에 깔아놓은 채, 모르는 척 밝은 장면들을 보여주면

서 관객을 은근히 긴장시키는 노선을 택했다고 조연경

(2015)은 말하고 있다.공포와 스릴러 뮤지컬을 음악적

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연극적안 요소가 강한 레치타티

보 형식이나 비화성 음계를 사용한 손다임의 스위니토

드와 같은 여느 뮤지컬 음악 형식을 따르지 않고, 반어

법적인 효과로 비극을 경쾌하고 밝게 풀어낸 뮤지컬 

<캐리>의 'Do me a favor'는[3]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오늘을 사랑하리라며 '오직 오늘 뿐(No day but 

Today)'를 노래한 뮤지컬 <렌트>처럼 록 음악 비트감

과 팝의 가벼움을 통해 비극적 현실을 부정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갔던 1976년 영

화와 달리, 밝은 음악 가운데 음울한 불안을 깔아 마지

막에 한꺼번에 폭발시킨 뮤지컬 <캐리>는 브로드웨이 

대표 메가 뮤지컬 중 하나인 <위키드>의 넘버인 '마법

사와 나(Wizard and I)'처럼 학교 생활의 외톨이, 왕따

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아이엠 송 'Carrie'로 시작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올 기회를 꿈꾸

며 희망적인 아이원트 송으로 전환된다[4]. 밝고 경쾌한 

리듬의 극적인 화음 진행으로 판타지를 경험하게 하는 

음악 패턴은 노랫말과 대조되어 비극으로 끝나는 드라

마 결론을 반추해볼 때 주인공을 희망 고문하는 결국 

가장 슬픈 작품명과 동명의 주제곡이 된다. 이러한 주

제곡 제목을 정하는 방식은 작품을 전반적으로 표현하

는 단어로 코믹적이면서도 동시에 때로는 심각한 내용

을 함의하는 것으로 주제어를 설정하고 리프라이즈로 

연결[5]하는 뮤지컬 극작의 교과서적인 방법이기도하

다. <캐리> 역시 작품 제목과 동일한 넘버 제목으로 사

용되는 주제곡으로 작품을 이끌고 가며, 캐리 넘버를 

비롯하여 엄마의 선율, 앙상블의 합창, 대사 중간 배경 

음악까지 작품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프라이

즈 선율로 희망과 슬픔을 넘나들게 한다. 

뮤지컬 연출가 짐톨리(Jim Taulli)의 2015 버전 <캐

리>의 공포는 소름돋는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일상,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악

랄한 순수함에 드리워진 아픈 상처를 갖고 사는 미성숙

한 어른의 이야기[6]를 캐리 가족의 이야기로 담담히 

풀어가며 보고 싶지 않은 동시대 사회 문제를 대면하는 

순간 느끼게 하는 공포다. 또한 경험 의존적 소통의 폐

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오늘날 마주하고 싶

지 않은 청소년 문제 너머의 사회 문제의 민낯을 캐리

가 관계하는 단적이면서 전부인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한다. 이와같이 시간의 흐름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인식에 대한 문제를 현대 사회문제 

속에서 풀어가야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뮤지컬 <캐

리> 속 타자와 캐리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청소년 문제

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생활 속 간과된 타인, 소외된 자아 
소설 캐리는 생각대로 자유롭게 사물을 움직일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다. 그녀의 

능력은 학교에서 첫 월경을 경험하면서 친구들에게 놀

림을 받게 되는 사건을 통해 교실 천장의 형광등 전기

가 불안하게 나갔다 들어오는 것으로 표출되게 되는

데, 캐리를 포함하여 그 당시 함께 있던 선생과 동급생 

모두 그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며 간과한다. 조연

경(2015)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가

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장난이 불씨가 되었음 뿐 이 작

품 속에 진정 나쁜 의도를 품고 끔직한 사건을 일으키

기 위해 행동하는 인물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소

년들은 신체와 인지지능의 급격한 성장과 발달도 인하

여 아동기 때 나름대도 확립했던 자신의 이미지가 혼락

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자아 정체감

을 확립해야하는 시기다. 자아정체감은 전생에 있어서 

인간이 획득해야 할 발달과업인 동시에 청소년기 중요

한 과업[7]이므로 청소년의 순간적인 행동이라해도 상

징화된 의미 체계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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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의 동급생들은 캐리가 초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흐

르는 피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조롱하며 야유한다. 이 

사건은 곧 여학생들 사이에서 군중 심리로 작용하고 동

시에 각자 핸드폰을 꺼내들고 이 상황을 촬영한다. 이 

때 약자를 향하여 군중들이 현장에서 폭언을 가하는 것

과 그것을 동조하는 자들이 영상으로 자료를 남기는 것

은 같은 폭행 의도로 볼 수 없다. 현장에서 폭언이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와 모욕감으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있던 관계속에서 정리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시사성을 갖고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조롱하고 폭행하

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시청각 자료를 보는 사람,그리고 원하든 원

치 않든 그것으로 인하여 감정 및 대응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제2, 제3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상하

게 한다[8].

디지털 시대(Digital Age)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21c 

청소년이 자신의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캐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조소하면서 촬영했다

는 것은 이들의 심리가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행

동이 아니라 이미 타인의 약함을 조소꺼리고 치부하고 

쉽게 악성 댓글을 다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된다. 짐 톨리(Jim Taulli)는 극중 학생

들이 캐리를 향해 생리대와 수건등을 던지는 모습이 촬

영된 영상을 1막 중간에 무대 전면 스크린을 통하여 학

생 개인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 되는 모습으로 드라마를 

묘사하는데,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하여 

캐리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뮤지컬을 연출함으로 학급 

전체 학생들이 이 가쉽으로 시작하여 캐리에 대한 다양

한 루머를 만들어내고 그녀로 하여금 그 누구에게도 속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극도로 외로운 공포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2012년 오프브로드웨이 버전 뮤지

컬 <캐리>에서 나아가  객석까지 무대로 활용하는 연

출을 선보이는데 전면에 자리잡은 스크린을 통해 실시

간으로 캐리가 경험하는 학교 생활의 어두운 단면이 소

셜 미디어에 공유되는 순간 관객들도 침묵으로 동조한 

공범이라는 부담감을 갖게 한다. 또한 붉은 피와 붉은 

조명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불안감은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 열기 효과를 강력하게 사용함으로 관객이 

드라마 말미 모두 죽음으로 내던져지는 사고를 직접 경

험하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 사건을 주도한 학생들을 향하

여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장난이 큰 사건을 만들어낸

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난속에 함의되어 

있는 폭력의 성질을 간파하고 그것이 표출되었을 때 잘

잘못을 따지며 징계를 내리는 방법이 아닌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도 청소년 문제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캐리를 향해 보드를 타고 

달려들며 험한 말로 놀려대는 빌리놀먼의 스케이트보

드가 갑자기 공중으로 날라가는 장면에서 캐리의 염동

력이 암시되는 드라마의 극적인 전개를 차지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 함께 있던 남학생들이 빌리가 캐리를 향

해 성희롱 발언을 묵인하는 장면이 한 예이다. 이 장면

에서 고등학생들은 빌리의 행동과 캐리의 상황이 불편

한 것을 넘어서 그릇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일

상적으로 오가는 말장난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 

빌리놀먼을 향해 조소하면서도 언어 폭력에 노출되었

던 캐리를 향한 동정은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왕따로 

인식되는 캐리를 향한 그저 일상화된 패턴일 뿐 그 누

구도 피의자나 피해자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관심이 없다.  결국 이러한 반복된 패턴 속에서 이들의 

담당 선생님인 미스가드너가 가해자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인 캐리에게 강압적으로 사과를 권함으로 인하

여 표면적으로 가해자들이 사과를  이끌어내지만 내면 

깊이 자리 잡은 자존감의 결핍을 해결하지 못한 표면적

인 처방으로 인하여 학생들 사이에 감정의 골은 더욱 

커지게 된다. 

게다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

신의 정체감을 갖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정체감 형성

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과되는 역할로부

터 도피하거나 반발함으로써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려

는 청소년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청소년기 경

험에 근거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약자만이 약자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보려했던 선생

의 어긋난 처방전으로 인하여 캐리를 비롯한 모두가 학

교 생활의 비극적 결말을  맺게하는 시발점이 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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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다. 

2. 가족퇴행과 현실도피처로서의 종교 
뮤지컬 <캐리> 1막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적인 성향은 전통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여느 미국 가

정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을 따라 부르며 학교에서 돌아오는 딸을 맞이하는 엄마 

마가릿의 모습이나, 습관처럼  잠들기전 기도를 하는 

캐리 가정의 모습은 라디오를 켰다 끄면 나타났다 사

라지는 찬양대 찬양처럼 쉽게 나타났다가 동시에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자연스럽지만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생

활 패턴이다. 미신적인 염동력에 대해 캐리가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의 강압에 의

해 자기 방 옷장에 갇혀 홀로 기도하게 되는 비극적이

고도 종교적인 순간이다. 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샤워실

에서 처음 월경을 경험하면서 친구들에게 당한 모욕적

인 사건을 엄마에게 말하고 싶지만 신앙에 근거하여 월

경을 시작함으로 캐리가 부정한 여인이 되었다 믿는 엄

마는 그녀에게 냉담하기만 하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은 신의 뜻 안에서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며 그동안 

훈련해 왔던 방법대로 캐리를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한

다. 이때 옷장 안에 있던 십자가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

며 캐리는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에 곁에서 일어나고 있

음을 감지하지만 불안할수록 더욱 기도에 매진한다.

지난 밤 경험했던 움직이는 십자가 상으로 인하여 캐

리는 혼자서 책을 찾아가며 염동력에 대해 알아가게 된

다. 그리고 자기 안에 내재된 힘을 반복적인 집중 훈련

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초신비주의적 경험은  은둔-외톨이형 청소년이 극단주

의적 종교 성향을 갖게 함으로 불안하고 우울증과 동시

에 다혈질적인 복합적인 성향을 보인다.  ‘여호와의 증

인’ 신자들이 입대를 거부할 때 군복무를 면제하는 판

례가 나오는 경우는 종교적인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보

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년이 상식적인 군생활을 적응

하기 힘들것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개인의 문제

가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하게 될 집단에서 야기될 수 있

는 분쟁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로서 극단적인 종

교의 심취는 관리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반증한다.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은 학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자아분화의 하부영역인 가족퇴행으로 나

타난다. 처음 월경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에게 놀림을 당

하는 사건을 있을 때를 비롯하여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큰 사건인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아이들을 보며 분

노가 폭발해서 온 몸에 피를 뒤집어쓴 채 염동력을 휘

두르며 무도회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캐리는 집으

로 돌아와 엄마의 애정을 갈구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기도문과 함께 신앙의 힘으로 캐리를 위로한

다. 반복적인 생활 패턴속에서 캐리는 종교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만, 결국 자신이 유일하게 믿는 엄마에 대

한 애정은 엄마가 중요시 하는 신을 향한 신앙심으로 

변질된다. 하지만 극 중에서 카톨릭으로 표현되는 캐리

의 신앙은 결코 그녀의 진실이 될 수도, 그리고 그녀의 

엄마 마가렛의 진실된 삶이 될 수도 없다. 마가렛과 캐

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살아가는 방법은 신앙심에 근거

한다지만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은 연단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알려주신다며 성경을 인용하는 마

가렛 조차 엄마의 애정을 갈구하는 캐리를 마녀라고 생

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캐리를 향해 식칼을 꽂기 때문

이다. 엄마의 칼에 찔린 채 엄마마저 염동력으로 죽이

고 마는 비극적인 가족사로 막을 내리는 뮤지컬 <캐

리>는 작품 전체적으로 학교의 일상이 가장 많은 장면

으로 연출되고, 캐리와 관계하는 인물 역시 엄마를 제

외하곤 모두 학교에서 만나는 사회적 관계가 전부여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능력 소녀의 분노를 비

극적으로 다룬 청소년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한 학원물

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극 중 에필로그 넘버에서 

'You see unsee'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전체 출연진

이 노래하듯 이 작품은 보이는 것 너머 보이지 않는 것

을 보게 한다.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억울하기도하고 불쌍한 외톨이 청소년 문제를 캐리의 

학교 생활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작

품에서 캐리의 학교 생활 부적응은 건강하지 않은 캐리

와 엄마의 관계, 즉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가족의 

퇴행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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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는 종교에 광적으로 빠져 있는 엄마와 단둘이 살

았다.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 영문도 모른 채 

학교에서 전교생의 놀림감이 된 캐리는 늘 위축된 자세

로 고개를 숙이고 기척 없이 걷는다. 이러한 극 중 인물 

상태를 미국 청소년 기독교 상담 센터에선 광적인 종교 

행위와 청소년 문제 사례 연구를 통해 건강한 신앙의 

회복은 건강한 사회성을 갖는다며 캐리와 엄마 마가렛

에 대하여 성경과 기도를 삶 가운데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해당 종교 카톨릭을 비롯하여 그와 연계된 기독

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없

다고 말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들의 삶 가운데는 용서와 사랑이 보이지 않고 특히 마

가렛이 캐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그리고 캐리가 

아파하는 아픔을 같이 아파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제자

됨을 따르는 신앙 생활에 위배되는 것으로 캐리만이 아

닌 마가렛 역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표현했다. 또

한 가족퇴행 수준을 낮추는 방안으로 부모교육이 포함

된 프로그램 운영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9]를 

바탕으로 캐리의 엄마와 캐리를 진단한다면 마가렛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애정 결핍은 광적인 종교 생활이 

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가족퇴행을 통해 캐리에게 

전이 되었음 역시 유추할 수 있다. 만약 마가렛이 종교

의 건강한 사회적 순기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면 캐리

를 향한 신앙 생활의 권면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 가정을 통한 사회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마가렛이 극중 만나고 

대화하는 상대역은 2시간 30분 가량의 공연 내내 캐리

가 유일하게 직접 대면하는 인물이고, 신에 대한 일방

적인 마가렛의 고백이 전부다. 다시 말해서 마가렛의 

현실도피처로서의 종교 생활, 비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교육으로 대표

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캐리를 만들어 내고, 

그 가운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역시 가족

퇴행의 주체가 된 엄마의 조언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 생활을 선택하게 됨으로 사회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자아를 형성했다.

Ⅲ. 결 론

원작 소설이 40년 전에 나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뮤지컬 <캐리>는 지금과 통하는 구석이 많다. 교

육적 가치 추구를 절제하고 극적인 것과 유희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뮤지컬[10]이라 할지라도 예술

은 결국 교육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뮤지컬 <캐리>에

서 사춘기 학생들은 작은 사건도 거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믿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 혼란스

러워진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폭력과 왕따 문제, 경험에 

근거한 미성숙한 조언, 소통의 부재는 기성세대와 틴에

이저의 뫼비우스띠다. 그렇기에 지식과 정보화 시대 빠

른 변화를 추구하고 기술적 소통의 디지털 시대라 할지

라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가

장 고전적이고 순리인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다. 캐리는 

학교 생활 소외 문제를 엄마와 이야기 하고 싶어했지만 

현실도피처로 종교에 심취했던 캐리 엄마는 종교 생활

을 강요했다. 유일한 의지 대상자와 긍정적 애착관계를 

갖고자 하는 청소년은 어떠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하여 

온전히 동의하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유일한 의지 대상

과의 관계가 깨지기를 원치 않아 암묵적 동의의 형태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대화가 평화로울수록

내면의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캐리의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은 점점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용납이 되지 않는 

억제된 수용은 반문의 극이 달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을 표출된다. 그러므로 

뮤지컬 <캐리>는 비극적인 학원 스릴러물 관점만이 아

닌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으로 건강한 소통과 가

족 퇴행을 방지의 중요성을 반추한다. 그리고 의존과 

자립의 경계에서 사회성을 형성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보여주며 청소년 문제에서 보이는 것 너머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거리감을 

두고 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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